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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서남해안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출현종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완도와 조도 18개 정점의 암반조간대에서 2014년부터 2021년

까지 6~9월에 7회 조사하였다. 완도와 조도 암반조간대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220종, 645개체/㎡이었다. 종수는 완도 165종, 

조도 167종으로 유사하였다. 평균밀도는 완도 726개체/㎡, 조도 564개체/㎡로 완도가 다소 높았다. 종수는 정점 15에서 116종으로 가장 

많았고, 밀도는 정점 7에서 1,664개체/㎡로 높게 나타났다. 우점종은 좁쌀무늬총알고둥이 175개체/㎡(27.1%)로 가장 우점하였고, 총알고

둥 97개체/㎡(15.1%), 갈고둥은 41개체/㎡(6.3%)순으로 출현하였다. 기후변화지표종인 검은큰따개비가 15개 정점에서 출현하였고, 고유종

인 털채찍해조숨이옆새우도 일부 정점에서 출현하였다. 국가적색목록(Red List) 중에 절멸위험(Extinction risk)의 가장 낮은 수준인 준위

협의 모난어깨긴뿔고둥이 조도에서 출현하였다. 완도와 조도의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우리나라 암반조간대 해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인 특징을 보였다. 암반조간대 해안은 조위에 따른 노출 시간과 암반의 기질에 따라 수직적인 분포 경향을 보였으며, 완도와 조도는 

좁쌀무늬총알고둥, 총알고둥, 조무래기따개비, 대수리 등 우점하여 서식지 분포 양상이 유사하였다.

핵심용어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완도, 조도, 암반조간대, 대형저서무척추동물군집, 국가적색목록

Abstract : To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benthic species on the southwest coast, a macrobenthos study was conducted at 18 sites on the islands 

of Wando and Jodo for seven summers (2014-2021) from June to September. Two hundred and twenty species(645 ind./㎡) were collected on the 

rocky shores of Wando and Jodo. A similar number of species was observed in Wando (165 species) and Jodo (167 species). The mean density was 

higher in Wando (726 ind./㎡) than in Jodo (564 ind./㎡). The number of species was the highest at Site 15 (116 species), and the density was 

highest at Site 7 (1,664 ind/㎡). The dominant species were Nodilittorina radiata with 175 ind./㎡ (27.1%), Littorina brevicula with 97 ind./㎡

(15.1%), and Heminerita japonica with 41 ind./㎡ (6.3%). The climate change indicator species, Tetraclita japonca, appeared in 15 sites, and the 

endemic species, Ptilohyale bisaeta, appeared in some sites. Fusinus spectrum, which appears on the Red List as a Near Threatened (NT) species, the 

lowest level of extinction risk, appeared in Jodo. The macrobenthos of Wando and Jodo demonstrat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ocky shores in 

Korea. Based on the tides and substrate, the rocky shores revealed a vertical distribution trend where Nodilittorina radiata, Littorina brevicula, 

Chthamalus challengeri, and Reishia clavigera were dominant. Wando and Jodo exhibited similar habitat distribution patterns.

Key Words :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Wando, Jodo, Rocky shore, Macrobenthos, Red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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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유·무인도는 3,382개 이며, 2,918개는 무인도

로 전남 지역에 1,743개(59.73 %)의 무인도가 분포한다(MOF, 

2020). 완도군 265개의 도서 중 유인도는 54개소, 면적은 

25,232㎢이며, 무인도는 211개, 면적은 5,179㎢이다(Wando 

county, 2021). 조도군은 254개의 도서 중 유인도는 45개, 무

인도는 209개, 총 면적은 440.11㎢로 전남의 3.6 %를 차지한

다(Jindo county, 2021).

  암반조간대는 육지와 해양환경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으로, 조석에 따른 침수와 노출, 파도의 영향, 암반의 기

질, 염분 농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

려졌다(Gili and Patraitis, 2009; Menge et al., 1985; Raffaelli 

and Hawkins, 1996; Ricciardi and Bourge, 1999; Stephenson and 

Stephenson, 1949).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반일주조 지

역으로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는데, 조간대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노출에 대한 적응능력에 따라 수직 

분포가 결정됨으로서 종별 서식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암반조간대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더 

협소한‘얇은 띠’형태의 서식지를 형성한다. 저서생물이 좁

은 서식 공간 내에서도 물리·화학·생물학적인 환경 요소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암반조간대는 노출 정

도와 임계 조위에 따른 생물의 대상분포 형성에 관한 연구

(Stephenson and Stephenson, 1949)와 환경 구배로 구분된 저서

동물의 반응을 연구하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Terlizzi

and Schie, 2009).

  서해와 남해의 대형저서무척추동물 연구는 대부분 조하

대 연성기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암반조간대 연구는 

주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의 자연자원조사 및 자원모니터

링, 특정도서 조사가 이루어졌다(KNPS, 2018; ME and NIE, 

2021). 이 외에도 서해 암반조간대 연구(Jung et al., 2018;

Jung et al., 2013; Min and Suh, 2019; Noh et al., 2018), 남해

안에서 연구(Lee, 2022; Paik and Yun, 2003; Park, 2010; Shin 

et al., 2011) 등이 보고되었다.

  완도와 조도의 외해 섬들은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먹이 

공급원, 산란장, 생육장과 피난처 등 다양한 기능을 함으로

써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태학적

으로 중요한 조도(Jeong et al., 2021; Park et al., 2005)와 완도

군(ME and NIE, 2016) 주변 섬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암반

조간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완도와 

조도 주변 암반조간대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출현종 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완도와 조도 지역 여름철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출현종

을 알아보기 위하여 완도지역 3개 섬을 대상으로 2018년 7

~ 9월까지 9개 정점에서 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조도 지역

은 4개 섬을 선정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6월

과 8월에 9개 정점에서 조사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Fig. 1, Table 1).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채집은 해안선의 수직 방향으로 

방형구(50 × 50 cm)를 이용하여 출현종과 출현 개체수를 파

악하였다. 담치류 군락지에 서식하고 있는 다모류와 단각

류 등의 채집을 위해 20 × 20 cm 크기의 방형구를 사용하여 

추가로 채집하였다. 정량조사에 누락 될 수 있는 종은 일

정 시간 동안 정성조사를 병행하였다. 암반조간대에서 출

현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현지 조사표에 출현종을 기록

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후 방생하였으나, 동정이 불가능한 

종은 핀센 또는 끌을 이용하여 채집 후 10 % 중성 포르말

린으로 고정하여 운반한 후 실험실에서 동정하였다.

  실험실에서는 채집한 시료를 망목 0.5 mm 체에 넣고 포르

말린을 세척한 후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을 분류군 별로 선별

하였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시료의 동정은 각 분류군별 

형태적 특징에 따라 도감을 이용하였으며, 소형무척추동물

은 실물현미경(Stemi 2000-C)에서 동정하였다(Choe, 1992; Kim, 

1973; Kim, 1998; Min, 2004; Paik, 1989). 동정·분류된 표본은 

학명, 국명, 채집 장소, 채집일 등을 기재하여 분류군별로 

보존용액에 넣어 액침 보관하였다.

  정량 자료는 환형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기

타 분류군으로 구분하여 두 지역의 종수와 1㎡당 개체수

로 평균밀도를 나타내었다. 두 지역의 평균 종수와 출현밀

도 차이 분석은 정규분포와 등분산성을 충족하는 모수적

(parametric) 검정 방법인 one-way ANOVA test로 분석하였다

(open software, jamovi). 공통종은 두 지역의 18개 정점에서 

모두 출현한 종으로 정의하였으며, 11종을 분류군별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특성종은 완도나 조도 어느 한 지역에

서만 출현한 종만으로 정의하고, 52종의 출현 빈도를 비교

하였다.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우점종은 두 지역에서 출현

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평균밀도(개체/㎡)를 기준으로 상

위 10위까지 선정하였다. 국가주요종은 기후변화지표종 등 

보호종과 IUCN에서 발표한 국가적색목록 등을 참고하여 

두 지역의 출현종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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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the study area showing the sample points.

  

3. 결 과

3.1 종 조성과 출현밀도

  완도와 조도에서 출현한 저서무척추동물은 총 220종이었

다. 연체동물이 114종으로 전체 출현종수의 51.8 %를 점유하

였으며, 절지동물은 38종(17.3 %), 환형동물은 34종(15.5 %), 

기타분류군은 23종, 극피동물은 11종순으로 출현하였다. 전

체 평균밀도는 645개체/㎡였으며, 연체동물이 435개체/㎡

(67.5 %)로 가장 우점하였고, 절지동물은 128개체/㎡(19.9 %)

로 출현하여 두 분류군이 전체 평균밀도의 87.4 %를 점유하

였다(Table 2).

  완도에서 출현한 저서무척추동물은 165종으로 연체동물

이 84종(50.9 %)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지동물은 32종(19.4 %), 

환형동물은 27종(16.4 %) 순으로 출현하였다. 조도에서 출현

한 저서무척추동물은 167종으로 완도와 유사한 출현종수를 

보였는데, 연체동물이 99종(59.3 %), 절지동물 24종(14.4 %), 

환형동물 17종(10.2 %) 순이었다. 두 지역 모두 연체동물, 절

지동물 및 환형동물 순서로 우점하였다. 완도 지역은 조도

보다 연체동물의 비율이 낮은 대신 절지동물과 환형동물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Table 2).

  완도에서 출현한 저서무척추동물의 평균밀도는 726개체/

㎡로 연체동물이 341개체/㎡(47.0 %)로 가장 높았으며, 절지

동물이 229개체/㎡(31.5 %), 환형동물은 119개체/㎡(16.5 %) 

출현하여 3개 분류군이 전체 평균밀도의 95.0 %를 점유하

였다. 조도에서는 564개체/㎡였는데, 연체동물이 529개체/㎡

(93.8% )로 높았으며, 절지동물은 27개체/㎡(4.8 %)로 두 분류

군이 전체 평균밀도의 98.6 %를 점유하였다. 완도 지역의 

분류군별 평균밀도 조성비는 종수와 유사하였지만, 조도는 

연체동물이 우점하였다(Table 2).

  완도와 조도 중 어느 지역의 종수와 밀도가 많은지 알아

보기 위해 one-way ANOVA test를 하였다(Table 3). 완도 평

균 종수는 76종, 조도는 73종으로 완도가 3종 많았지만, 유의

하지 않았다(F = 0.0586, p > 0.05). 밀도는 완도가 726개체/㎡, 

조도가 564개체/㎡로 조도가 162개체/㎡ 높았으나, 두 지역

의 평균밀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0.6397,

p > 0.05).

Division Site Location Latitude Longitude Date

Wando

1 Jeongdoli 34° 18' 15.6" 126° 40' 45.0"

Aug.
2018

2 Mangseogli 34° 17' 44.6" 126° 44' 21.4"

3 Gugyedeung 34° 17' 48.2" 125° 42' 06.1"

4 Soan Milali 34° 06' 42.8" 126° 40' 19.8"

Sept.
2018

5 Soan Jinsanli 34° 12' 04.5" 126° 51' 41.4"

6
Cheongsan 
Jing-gimi

34° 09' 19.3" 126° 53' 54.2"

7
Cheongsan 

Hangdo
34° 11' 16.5" 126° 55' 14.5"

July
2018

8
Cheongsan 
Gughwali

34° 12' 54.1" 126° 53' 01.5"

9
Cheongsan 

docheonghang
34° 10' 58.0" 126° 51' 12.1"

Jodo

10 Eolyupo1 34° 18' 25.2" 126° 04' 49.4"

Aug.
2015

11 Eolyupo2 34° 18' 25.5" 126° 04' 07.5"

12 Eolyupo3 34° 18' 15.5" 126° 03' 34.4"

13 Myeongjili 34° 18' 59.2" 126° 01' 49.2"
Aug.
201814 Sanhaengli 34° 18' 35.1" 126° 01' 19.5"

15 Gagheuldo 34° 15' 23.8" 126° 02' 58.1"
Aug.
201416 Gwanmaedo 34° 14' 19.9" 126° 02' 14.5"

17 Galmogdo1 34° 18' 23.0" 125° 56' 51.4"
June
202118 Galmogdo2 34° 18' 15.3" 125° 56' 45.0"

Table 1. location and study date in the rocky 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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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점별 종수와 출현밀도

  정점별 출현 종수는 47 ~ 116종으로 완도 정점 3과 5에서 

다른 정점들 보다 적었다. 그러나 조도의 각흘도에 위치한 

정점 15에서 116종으로 가장 많았고, 완도 소안도의 항도에 

위치한 정점 7에서도 102종으로 다른 정점들 보다 출현종

수가 많았다. 그 외 7개 정점들(1, 2, 6, 8, 9, 14, 16)에서도 

81 ~ 93종의 범위로 출현하였으며, 모든 정점에서 연체동물

의 출현종수가 많았다(Fig. 2).

  출현밀도는 정정별 164 ~ 1,664개체/㎡의 범위로 완도 정

점 3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정점 7에서 다른 정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점 9에서도 1,327개체/

㎡로 다른 정점들에 비해 높은 출현밀도를 보였다. 그리고 

3개 정점(6, 17, 18)에서도 1,000개체/㎡ 이상이었으나 그 외 

정점들에서는 266 ~ 712개체/㎡의 범위 내에서 출현하였다. 

분류군 중 정점 6에서 환형동물이 369개체/㎡로 출현하여 

다른 분류군들보다 높은 밀도를 보였다. 청산도의 2개 정

점(7, 9)에서도 환형동물이 각각 300개체/㎡ 이상으로 출현

하였으나, 절지동물이 정점 7에서 864개체/㎡, 정점 9에서는 

701개체/㎡로 출현하여 다른 정점들에 비해 매우 높은 밀

도를 보여 우점한 분류군이었다. 그 외 정점들은 연체동물

이 우점하였다(Fig. 3).

3.3 주요 출현종

1) 공통종

  완도와 조도의 18개 정점에서 출현한 공통종은 11종이었

다(Table 4). 연체동물이 7종으로 많았고, 절지동물은 4종이

었다. 연체동물은 조간대 상부에서 2종, 중부에서는 5종이 

출현하였다. 절지동물은 암반에 고착하여 이동이 불가능한 

거북손과 조무래기따개비가 중부에 분포하였고, 조간대 상

부에서 서식하면서 이동성이 강한 갯강구와 무늬발게가 출

현하였다.

Fig. 2. Number of species at each site in the rocky shore.

Division
No. of species Density (ind./㎡)

Wando (%) Jodo (%) Total (%) Wando (%) Jodo (%) Total (%)

Annelida 27(16.4) 17(10.2) 34(15.5) 119(16.5) 0(0.0) 60(9.3)

Mollusca 84(50.9) 99(59.3) 114(51.8) 341(47.0) 529(93.8)  435(67.5)

Arthropoda 32(19.4) 24(14.4) 38(17.3) 229(31.5) 27(4.8) 128(19.9)

Echinodermata 6(3.6) 8(4.8) 11(5.0) 8(1.1) 0(0.0) 4(0.5)

other 16(9.7) 19(11.4) 23(10.4) 29(3.9) 8(1.4) 18(2.8)

Total 165 167 220 726 564 645

Table 2. Species composition by taxa of macro-benthos on Wando and Jodo

Division Loc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F p-value

Species
Wando 76.2 21.3 7.10

0.0586 0.812
Jodo 73.8 21.6 7.18

Density
(ind./㎡)

Wando 726.0 528.1 176.03
0.6397 0.436

Jodo 564.3 298.1 99.35

Table 3. Comparison of species number and density of Wando and J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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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nsity at each site in the rocky shore.

Species Level type Class

Nodilittorina radiata
Upper 

Gastropoda

Littorina brevicula

Monodonta confusa

Middle

Nerita japonica

Reishia clavigera

Nipponacmea schrenckii

Liolophura japonica Polyplacophora

Chthamalus challengeri
Middle Hexanauplia

Pollicipes mitella

Ligia exotica All
Malacostraca

Hemigrapsus sanguineus Upper, Lower

Table 4. Common species on Wando and Jodo

2) 특성종

  완도와 조도 중 한 지역의 정점들에서만 출현한 특성종

은 108종으로 조도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나 완도에서만 

출현한 종은 53종이었고, 조도 지역에서만 출현한 종은 55

종이었다(Table 5). 2개 정점에서 출현한 경우는 완도에서 

12종, 조도에서는 19종이었다. 1개 정점에서만 출현한 희소

종(rare species)은 완도에서는 27종, 조도에서는 28종으로 유

사하였다. 

　Division 7 5 4 3 2 1 Total

Wando 　 1 4 9 12 27 53

Jodo 1 4 3 19 28 55

Total 1 1 8 12 31 55 108

Table 5. Number of species that appeared only in one area of 

Wando and Jodo

풀게(Hemigrpsus penicillatus)는 완도의 9개 정점에서는 출현

하지 않았으나 조도의 9개 정점 중 2개 정점(17, 18)을 제외

한 7개 정점에서 출현하였다. 팥알고둥류(Homalopoma sp.)는 

완도 지역의 5개 정점(1, 2, 7, 8, 9)에서만 출현하였으며, 조

도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완도의 4개 정점에서 민챙이, 

얼룩고둥류, 채찍해조숨이옆새우류, 해삼류 등 4종이 출현

하였고, 조도에서 댕가리, 애기삿갓조개, 흰줄무늬삿갓조개, 

아무르불가사리가 출현하였다. 저서동물 중 조도에서 구멍

밤고둥은 3개 정점(14, 15, 16), 단각류, 도둑게는 각각 3개 

정점(10, 11, 12)에서만 출현하여 완도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Table 6).

3) 우점종

  제1우점종은 좁쌀무늬총알고둥(N. radiata)이며 평균밀도

가 175개체/㎡로 27.1 %를 점유하였다(Table 7). 이 종은 조간

대 상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으로 모든 정점에서 출현하

였는데, 그 중 갈목도의 정점 17과 18에서 각각 696개체/㎡, 

616개체/㎡로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정점 4와 16에서도 각

각 200개체/㎡ 이상 출현하였다. 두 번째 우점종은 총알고

둥(L. brevicula)으로 평균밀도 97개체/㎡(15.0 %)로 모든 정점

의 암반조간대 상부에서 출현하였다. 이 종은 정점 15에서 

321개체/㎡로 가장 높았으며, 정점 18에서도 236개체/㎡로 

나타났다. 그 외 7개 정점(5, 7. 8, 10, 11, 13, 16)에서도 100

개체/㎡ 이상으로 출현하였다. 세 번째 우점종은 갈고둥(H. 

japonica)으로 평균밀도가 41개체/㎡(6.3%)로 모든 정점의 조간

대 상부에서 우점 하였는데, 각 정점별 6~124개체/㎡로 정점 

6에서는 밀도가 낮았으나, 정점 17은 다른 정점보다 높았다.

3.4 국가 주요종

1) 보호종

  기후변화지표종인 검은큰따개비(T. japonica)는 완도에서

는 정점 3을 제외한 8개 정점에서 출현하였다(Table 8). 조

도에서는 2개 정점(11, 16)을 제외한 7개 정점에서 출현하

였다. 고유종인 털채찍해조숨이옆새우(P. bisaeta)는 완도에

서는 2개 정점(7, 8)에서 출현하였고, 조도에서는 3개 정점

(14, 15, 16)에서만 출현하였다.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은 갈색

꽃해변말미잘 등 총 23종으로 완도에서 17종, 조도에서 21

종이 출현하여 조도가 4종 많았다.

2) 국가적색목록

  준위협(NT)종인 모난어깨긴뿔고둥(F. spectrum)은 조도 정

점 15에서만 출현하였다. 정보부족(DD)종인 짝돌속살이조

개(P. japonica)는 석회관갯지렁이 서관에 기생하는 종으로 

완도의 5개 정점(1, 2, 4, 5, 6)에서 출현하였고, 조도의 4개 

정점(10, 11, 12, 14)에서 출현하였다. 무새흰삿갓조개(L. 

lima)는 완도에서 출현하지 않았으며, 조도 정점 10에서만 

출현하여 좁은 분포범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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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Mean density % Accum. % Freq.

Nodilittorina radiata 175 27.1 27.1 18

Littorina brevicula 97 15.0 42.1 18

Heminerita japonica 41 6.3 48.4 18

Gammaridae unid. 40 6.1 54.5 15

Hyalidae unid. 28 4.4 58.9 4

Crassostrea gigas 28 4.3 63.2 17

Tetraclita japonca 21 3.2 66.4 15

Nainereis lavigata 19 3.0 69.4 6

Phascolosoma scolops 10 1.5 70.9 8

Melitidae spp. 9 1.4 72.3 2

Table 7. Dominant species on Wando and Jodo

  큰총알고둥(L. sitkana)은 조간대 상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으로 완도의 3개 정점(1, 2, 6), 조도의 정점 10을 제외한 

8개 정점에서 출현하여 조도지역에서 넓게 분포하였다. 잔

무늬배무래기(N. radula)는 조간대 중부에 주로 서식하는 종

으로 완도에서는 6개 정점(1, 2, 3, 4, 5, 6)에서 출현하였고, 

조도에서는 5개 정점(14, 15, 16, 17, 18)에서 출현하였다. 털

모자고둥(P. trigona)은 조간대 하부의 해조류가 부착해 있

는 장소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데, 완도에서는 3개 정점(4, 

7, 8), 조도에서는 2개 정점(14, 18) 등 제한적으로 출현하였

다. 미적용(NA) 대상종인 뚱뚱이짚신고둥(C. onyx)은 완도 

정점 5를 제외한 8개 정점에서 출현하여 넓은 서식범위를 

보였으나, 조도에서는 3개 정점(11, 12, 14)에서만 출현하여 

서식범위가 완도에 비해 좁게 나타났다. 미평가(NE)종인 지

중해담치(M. galloprovincialis)는 우리나라 연안에 넓게 분포

하고 있는 종으로 완도에서는 정점 9를 제외한 8개 정점에

서 출현하였으며, 조도에서는 정점 15와 16을 제외한 7개 

정점에서 출현하여 넓은 서식분포 범위를 나타내었다. 관

심대상종은 군부 등 총 93종이 출현하였는데, 대부분 연체

동물로 완도에서 출현한 종에 비해 조도에서 11종이 더 많

았다(Table 9).

4. 고 찰

  암반조간대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조사 정점 

수, 채집 횟수, 조사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Jeong et 

Division
Sites of Wando Sites of Jod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Hemigrapsus penicillatus ○　 ○　 ○　 ○　 ○ ○　 ○　 　 　

Homalopoma unid. ○ ○ ○ ○ ○ 　 　 　 　 　 　 　 　 　

Bullacta exarata ○ ○ ○ ○

Cantharidus unid. ○ ○ ○ ○

Hyale bisaeta ○ ○ ○ ○

Holothuroidea unid. ○ ○ ○ ○

Batillaria cumingii ○ ○ ○ ○

Cellana toreuma ○ ○ ○ ○

Lottia cassis ○ ○ ○ ○

Asterias amurensis ○ ○ ○ ○

Syllidae unid. 　 　 　 　 　 ○ ○ 　 ○ 　 　 　 　 　 　 　 　 　

Platynereis bicanaliculata 　 　 　 　 　 　 ○ ○ ○ 　 　 　 　 　 　 　 　 　

Lumbrineridae unid. 　 　 　 　 　 ○ ○ ○ 　 　 　 　 　 　 　 　 　 　

Chlorostoma turbinata 　 　 　 　 　 　 　 　 　 　 　 　 　 ○ ○ ○ 　 　

Monodonta neritoides 　 　 　 　 ○ ○ 　 ○ 　 　 　 　 　 　 　 　 　 　

Arcuatula senhousia 　 　 　 　 　 ○ ○ 　 ○ 　 　 　 　 　 　 　 　 　

Amphipoda 1 　 　 　 　 　 　 　 　 　 ○ ○ ○ 　 　 　 　 　 　

Chiromantes haematocheir 　 　 　 　 　 　 　 　 　 ○ ○ ○ 　 　 　 　 　 　

Pilumnus minutus 　 　 　 　 　 　 ○ ○ ○ 　 　 　 　 　 　 　 　 　

Brachyura juv. 　 　 　 　 　 ○ 　 ○ ○ 　 　 　 　 　 　 　 　 　

Cirolana koreana 　 　 　 　 　 ○ 　 ○ ○ 　 　 　 　 　 　 　 　 　

Sphaeromatidae unid. 　 　 　 　 　 ○ 　 ○ ○ 　 　 　 　 　 　 　 　 　

Table 6. Macro-benthos that appear in 3 or more places only in one of Wando and J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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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1), 암반기질, 경사도, 노출시간 등 자연환경에 따라 

출현종수의 차이를 보인다.

  완도 암반조간대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165종, 조도는 

167종으로 비교적 많은 종이 출현하였다(Table 2). 제주 차

귀도 146종(Yang et al., 2007), 제주 화순 조간대 97종(Lee et 

al., 2001), 제주 송악산 주변 조간대 104종(Lee and Hyun 

2002), 제주 지역 조간대 저서동물 분포와 군집 연구의 135

종(Lee et al., 1989) 등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알려진 제주 

지역 보다 종수가 많았다. Shin et al.(2008)은 여수의 유류 

피해지역을 따라 넓은 지역의 암반조간대를 대상으로 1995

년과 1998년 2회 조사를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조간대 하

부의 해조류 군락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총 158종이 출현하

였는데, 완도와 조역에서 출현한 저서동물과 유사한 출현

종수를 보였다. 

  담치류의 부착 기관인 족사(byssus), 담치와 담치 사이의 

빈 공간은 다양한 저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미소 생

태계를 형성한다고 알려졌다(Lintas and Seed, 1994; Paik and 

Yun, 2003; Tokeshi and Romero, 1995). Paik and Yun(2003)의 

담치 군락 내에서 우점한 분류군은 다모류로 전체 출현종

수의 50 % 이상 점유율을 보였다. 강한 파도, 고온·건조한 

암반조간대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면 다모류는 담치 군락

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우점 할 수 밖에 없다. 담치 개체

군 내 대형저서무척추동물 채집이 추가되었지만, 두 지역 

종수는 완도 76종, 조도 73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3). 조사 대상지역의 분류군별 종 조성은 

연체동물, 절지동물, 환형동물 순으로 우점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Cha and Kim, 2012; Cha and 

Kim, 2013; Hong et al., 2017; Jeong et al., 2021).

  완도와 조도의 암반조간대 18개 정점에서 공통으로 출현

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11종이었으며, 이중에서 연체동

물의 복족류는 암반조간대 중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

었다. 암반조간대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분류군은 연체

동물 중에서도 복족류가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in, 1993; Park, 2010; Lee et al., 2017). 암반조간대는 기질

의 특성상 복족류와 같은 표서성 저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Hyman, 1967). 복족류는 산란기가 

되거나 먹이를 얻기 위해 수직 이동을 하는데, 총알고둥의 

경우 산란철인 겨울에 조간대 하부에 분포하다가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이 되면 조간대 상부로 서서히 이동하여 

개체군을 형성한다(Kojima, 1959; Noh et al., 2018). 저서동물

은 암반조간대 상부에서 장시간 노출 시 고온과 건조에 견

뎌야 하는 특성상 단단한 패각 내 수분을 유지해야하기 때

문에 암반의 갈라진 틈이나 그늘진 곳으로 이동 가능한 복

족류가 중부 조간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우점 한 것으

Division Species
Stations

Wando Jodo

Near Threatened(NT) Fusinus spectrum - 1

Data Deficient(DD)

Petricola japonica 5 4

Limalepeta lima - 1

Littorina sitkana 3 8

Nipponacmea radula 6 5

Pilosabia trigona 3 2

Not Applicable(NA) Crepidula onyx 8 3

Not Evaluated(NE) Mytilus galloprovincialis 8 7

Least Concern(LC) Liolophura japonica - -

Table 9. Number of red list sites on Wando and Jodo 

Division Species
Stations

Wando Jodo

CBIS* Tetraclita japonica 8 7

Endemic species Ptilohyale bisaeta 2 3

Take out

approved species

Anthopleura japonica - 2

Anthopleura fuscoviridis 5 7

Actinia equina 1 7

Halosydna brevisetosa 1 1

Marphysa sanguinea 1 -

Liolophura japonica 8 9

Aplysia kurodai 3 1

Cellana nigrolineata 2 -

Crassostrea nippona 8 1

Lottia dorsuosa 5 6

Mytilus unguiculatus 7 4

Placiphorella stimpsoni 5 3

Reishia bronni - 4

Searlesia modesta - 2

Gaetice depressus 9 8

Hemigrapsus sanguineus 9 9

Hemigrapsus penicillatus - 7

Ptilohyale bisaeta 2 3

Pachygrapsus crassipes 5 8

Pugettia quadridens 4 3

Chiromantes haematocheir - 3

Temnopleurus toreumaticus 5 3

Temnopleurus hardwickii - 1

* Climate-sensitive Biologocal Indicator Species 

Table 8. Number of legally protected species in the rocky 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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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서남해 암반조간대 상부는 총알고둥, 좁쌀무

늬총알고둥, 갈고둥 등이 분포하고, 중부에는 담치류와 대

수리, 하부는 검은큰따개비, 타래고둥 등이 대상 분포를 하

는데(Jeong et al., 2021; Lee and Hyun, 2002), 완도와 조도지

역의 저서동물 분포와 유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출현한 주요 우점종은 좁쌀무늬총알고둥, 

총알고둥, 갈고둥 등 복족류로 조간대 상부에서 출현하였

다. 좁쌀무늬총알고둥은 서남해 조도 17개 섬 중에서 10개 

무인도서에서 우점하였고(Jeong et al., 2021), 총알고둥은 우

리나라 조간대 상부의 전역에 분포하는 한다는 것에 착안

하여 패각을 활용한 우리나라 금속 원소(Mn, Zn, Cd, Pb) 

분포도를 보고하였다(Choi et al., 2000). Lee(2022)는 여수 동

부 암반조간대를 상부와 하부로 뚜렷이 구분하였는데, 각 

정점의 상부에서 공통으로 출현한 왜홍합, 총알고둥, 갈고

둥이 우점종으로 출현함으로서 본 조사에서 출현한 우점종

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암반조간대 상부는 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출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고온과 건조, 겨울철에는 매우 낮

은 온도에 노출되며 파도의 비말이 덜 미치는 곳으로 저서

동물이 살아가기에 열악한 환경이다. Jeong et al.(2021)은 경

성기질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파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강한 파도에 

노출되는 외해에서는 굵은줄격판담치와 검은큰따개비가 우

점한다고 하였다. 좁쌀무늬총알고둥과 총알고둥은 패각 표

면의 돌기를 이용해서 열의 흡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파도의 위협이 낮은 조간대 상부에서 다른 종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완도와 조도 두 지역에서 여름철에 출현한 대형저서무척

추동물의 종 조성은 유사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암반조간대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연체동물

은 완도와 조도 암반조간대에서 우점하는 분류군으로 국가

적색목록 중‘관심대상’의 대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남해안 암반조간대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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